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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도 겸손 순명, 믿음 가득한 성모님 신앙적 레지오로  
서울대교구 시흥4동 성당 신심 생활분과 소

속 성모승천 꾸리아는 3월 10일(주일) 오후 

1시 성전에서 주임 신부님과 수녀님 이어 레

지오 단원 130여명 순서로 성모님께 자신을 

새롭고 온전하게 봉헌 다짐하는 아치에스 행

사를 하였다. 아치에스 행사는 레지오 단원

들이 성모 신심을 재확인하며 모후의 사령관

이신 성모님께 성직자나 수도자 레지오 단원

들이 충성심을 다짐하는 레지오 마리애의 신

심 행위이다. 류현숙(루시아) 수녀님께서

‘레지오 단원 여러분은 다시 신심을 새롭게 

하며 성모님께 봉헌하는 이 아치에스 행사가 

창시자 프랭크더프가 성모님을 주관으로 하

느님을 어떻게 하면 더 기쁘게 해 드리고 하 
느님이 이 세상에서 사랑받으시게 할 수 있을

까? 라는 정신을 이어받기 위함입니다. 하느님

을 가장 기쁘게 해 드리는 것은 세레받은 하느

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

다.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과 제자들에게 하느

님의 나라와 하느님에 대해 가르치시면서 이렇

게 말씀하셨습니다.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

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

되어라. 완전한 사람이란 성인이 되라는 말씀

입니다. 이것은 레지오의 목적 단원들의 성화

를 통하여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과 상통

합니다. 이 목적 달성을 위해서 레지오의 정신에 

따라야 하며 레지오 마리애 정신입니다. 그렇다면 

성모 마리아의 삶의 모습을 알아야 하고 그 모습

을 닮아가야 합니다. 성모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

이셨기에 당신 아드님이신 예수님에 대해 완전히 

이해하실 수 없으셨습니다. 성모님에 관한 내용

이 성경 구절마다 “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

속에 간직하며 곰곰이 되새겼다.’라고 나오기 

때문입니다. 성모님의 말씀이나 태도 하느님을 

향한 자세를 보면 한결같습니다. 침묵 기도 철저

한 겸손 앞뒤 따지지 않는 순명, 단순하고 확고

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. 가브엘 천사의 알림에

서 ‘저는 주님의 종입니다. 말씀대로 이루어지

기를 바랍니다.’ 예수님의 구유 앞에 모인 목동

의 말도 곰곰이 되새겼다. 예수님을 잃었다가 되

찾으셨을 때에도 마음에 간직하셨다고 합니다. 

특히 골고타 언덕을 십자가를 지시고 오르신 예

수님의 모습, 십자가에 위에서 숨지시는 예수님 

아래 서 계시면서 눈물 흘리시며 함께 고통 하시

면서 서 계셨던 성모님은 일생 동안 단 한번도

‘NO’라고 하지 않으셨고 불평 불만하지 않으셨

습니다. 성모님의 지극한 겸손, 하느님께 대한 

신앙, 어린이 같은 단순성으로 인해 하느님의 특

별한 사랑을 받으셨고 구세주의 어머니 우리의 

어머니가 되셨습니다.’라고 아치에스 행사 훈화

를 하셨다.




